
태평양, 엔토팜과 간염치료제 공동개발

태평양이 태평양제약, 엔토팜과 손잡고 엔토팜이 보유한 신약 후보물질인 "알로페론"을 B형 및 C형 간염치

료제로 공동 개발키로 했다고 3월27일 밝혔다.

3사는 2005년께 국내에서 제품을 내놓을 계획이며 태평양제약이 국내에서 독점 판매한다.

바이오벤처기업인 엔토팜은 곤충을 소재로 신약을 개발하고 있으며 알로페론으로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

증, B형 및 C형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해 2상 및 3상 통합 임상시험을 진행중이다.

알로페론은 곤충으로부터 유래한 면역조절기능을 지닌 세계 최초의 무독성 펩타이드계 신약후보 물질로 동

물을 대상으로 한 전(前)임상 및 임상시험을 통해 광범위한 항바이러스 및 항암효과가 입증됐다는 것이 태평

양의 설명이다.

알로페론은 또 만성간염 치료제로 주로 사용돼온 인터페론과는 달리 부작용이 없으며 현재임상시험 결과

급성 B형 및 C형 간염 치료에 효과를 보였다.

태평양 등 3사는 현재 450억원 규모인 국내 간염치료제 시장이 연평균 50%씩 성장하고 있어 알로페론 제품

시판 후 수년안에 1000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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